16. 먹다 vs 먹히다 vs 마시다

맛있는 걸 먹고 싶어.
먹지만 말고 대화에도 신경 써.
오늘은 먹고 싶은 거 다 시켜 내가 쏜다!
너무 탄산음료만 먹으면 좋지 않아.
술은 그만 먹고 이야기나 더 하자.
물을 하루에 2L 정도는 먹어줘야지.
약 먹을 시간 다 됐다.
머리가 너무 아파. 두통약 좀 가져다줄래?
건강을 위해 비타민을 챙겨 먹자.
마음먹기 달렸다.
이번 일에 우리 회사의 운명이 달렸어. 마음 독하게 먹어.
한 번 먹은 뜻은 끝까지 지킬 거야.
저 친구 겁먹은 거 같아.
현우는 여자친구가 부정을 저질렀다는 사실에 충격먹었다.
과자가 왜 이렇게 눅눅하지? 물 먹었나.
튀길 때 온도를 잘못 조절하면 기름을 엄청나게 먹는다.
연싸움의 승패는 연줄에 먹인 풀로 결정된다.
나 이번에 시험에서 일등 먹었어!
이 선수는 몇 년째 같은 종목에서 금메달을 먹고 있다.
챔피언을 먹은 사람에겐 벨트를 줘요.
오랜만에 접속하니 사이트 비밀번호를 잊어먹었다.
여러 방법을 써 봤지만, 어느 것도 먹히지 않았다.
회사 다니는 것도 이제 못 해 먹겠다.

17. 죽다 vs 살다
죽는 날까지 한 점 부끄럼 없는 삶이기를
그는 죽었지만 그의 뜻은 후대에 전해질 것이다.
정성껏 보살펴, 사장님이 아끼는 식물을 죽여선 안 돼.
저쪽의 가로등 금방이라도 불빛이 죽으려 하네.
날이 밝아 올 수록 등대의 빛은 점점 죽어갔다.
난롯불이 죽었네! 다시 피워야겠다.
오래 끓이니까 맛이 다 죽었어.
나이 드니까 신입생의 풋풋한 느낌 다 죽었네.
콩나물의 숨이 죽을 때까지 끓여야 맛있습니다.
재미있는 거 없나? 심심해 죽겠다.
목말라 죽겠다. 물 좀 가져다 줄 수 있어?
너희 집 고양이 진짜 귀엽다. 예뻐 죽겠어!
19. 치다 vs 치우다
내일까지 이쪽의 짐들 구석으로 치워주세요.
잘 안 보이는데 손 좀 치워줄래?
휴대폰을 치우니 세상이 넓게 보이기 시작했다.
재활용품은 집 앞에 분리해서 모아 두시면 청소차가 새벽에 치웁니다.
방 안에 쓰레기 좀 치우고 살자.
이번엔 누가 설거지하고 책상 위 치울 차례지?
이사 전에는 방을 치워주는 것이 예의이다.
군대에 간 동안 누나가 내 방을 치워버렸다.
월세가 밀리면 나도 모르게 방이 치워질지도 모른다.
우선 해야 할 일부터 빠르게 해치워 버리고 편히 쉬자.
밤이 되면 그날의 물건을 팔아치우기 위해 세일을 하곤 한다.
너의 실력 정도면 기록들을 갈아치울 수 있을 텐데.

20. 빼다 vs 빠지다
너는 착해빠진 게 흠이야.
썩어빠진 정부 아래서 국민들은 고통받는다.
나는 흔해 빠진 디자인보단 독창적인 디자인이 취향이다.
물에 빠지지 않게 조심해!
실수로 강에 휴대폰을 빠트렸다. 어쩌지?
어릴 땐 맨홀에 빠지는 악몽을 꾸곤 했다.
회사들이 어려움에 빠질 때마다 직원들은 불안해진다.
궁지에 빠진 진수는 전력으로 달렸다.
돈 문제는 그를 점점 나락으로 빠지게 했다.
좁아터진 방에서 여러 명이 살기란 쉽지 않다.
아! 이 답답한 컴퓨터! 느려터졌네!
넌 너무 물러터졌어. 조금 더 냉정해질 필요가 있어.
그는 투자자들 앞에서 거짓으로 성공한체했다. 
아무렇지 않은 체하지 마. 힘든 거 다 알아.
겉으론 착한체했지만, 그는 악인에 가까운 사람이었다.
피곤하신 듯해서 쉬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.
저 친구, 하는 일마다 성공하는 걸 보면 뭔가가 있는듯해
경과가 좋습니다. 퇴원하셔도 될 듯합니다.
친구들 앞에서 힘든 걸 들키지 않으려 그는 행복한 척했다.
잘난 척도 정도껏 하지 주변 사람들이 그 사람을 점점 떠나가기 시작했다.
아닌척하더니 거짓말이었네?
그녀는 긴장될 때마다 손톱을 물어뜯어 버릇했다.
쉬운 일만 해 버릇하면 나중에 힘든 일을 하지 못한다.
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어떤 행동을 해 버릇하는 것에서 시작된다.
